
아스피린이 치매를 예방한다…
존 브레이트너 박사 , 치매 예방효과 주장 … 3번째 연구보고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非)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알츠

하이머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NSAID가 알츠하이머병 억제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는 3번째이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노인병 연구·교육·임상센터의 존 브레이트너 박사는 의학전문지 신경학 최신호(9월23

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 5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NSAID는 일반적인

권장 단위나 그 이하 단위로 복용해도 치매 예방효과를 냈다고 밝히고, NSAID의 내출혈 부작용에 비추어 중

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트너 박사는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NSAID를 복용하고 있는지 또는 과거에 복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

사하고 3년 후 의료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때까지 생존한 3227명 가운데 104명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밝혀졌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NSAID를 최소한 2년 이상 복용한 노인들의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은 NSAID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4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후 NSAID를 복용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 감소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NSAID 외에 아세타미노펜, 알로푸리놀, 프로폭시펜, 제산제, 항팽만제 등 흔히 사용되는 다른 약품들은 알

츠하이머병 위험 감소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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